
16 June 7, 2021   Vol. 1371 세상에 이런 일이

15세 아들 외출 못하게 
변발 시킨 엄마

한때‘코로나 청정국’으로 불리던 대만에서 코

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 중인 가운데, 한 엄마

가 아들의 외출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

한 사연이 화제다.

코로나 사태에도 친구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

가는 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며 

크게 우려했던 이 엄마는 최근 아들을 미용실에 

데려갔고, 미용사에게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

로 창피하게끔‘변발’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요

구했다. 외모에 한창 관심을 가질 나이라는 것을 

이용한 것이다.

변발을 해 앞머리와 옆머리만 남게 된 자신의 

모습을 본 아들은 눈물을 보이며 엄마에게 원망

의 눈빛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.

아들의 머리를 자른 미용사 황 씨는“머리를 자

르는 동안 소년이 마치 날 죽일 듯이 노려보는 느

낌이었다.”면서“소년은 머리를 다 자른 후‘나가

고 싶지 않다’라며 눈물을 흘렸다. 엄마를 때리

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.”고 전했다.

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

갈렸다. 대부분의 누리꾼들은“엄마가 너무했

다.”,“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듯”,“오히려 

아들이 더 엇나갈 수도 있다.”등 부정적인 반

응을 보였다. 반면에“얼마나 걱정됐으면 이렇게

까지 했을까?”,“엄마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

듯”,“때리는 것보다 이런 방법이 났다.”,“모자

를 쓰고 나가면 되지 않나?”는 등의 반응을 보

인 누리꾼들도 있었다.

신부 2명에 신랑은 19명 … 결혼 사기

반려견 구하려고 맨손으로 곰 밀쳐낸 소녀

지난 3월, 35세의 한 중국 남성은 

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

인의 결혼식 생중계 장면을 보다가, 

결혼식 주인공인 신부의 얼굴을 보

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. 신부가 

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이

다. 그는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에 

신고했다.

조사에 착수한 내몽고 우라터첸

치 경찰에 따르면, 사기 혐의로 체

포된 신고자의 아내는 결혼이 급한 

농촌 출신 남성들에게 접근해 마음을 얻은 뒤 결혼을 

하고, 이들로부터 약혼선물을 받는 등 금품을 갈취한 

혐의를 받고 있다.

신고자가 시청했던 결혼식의 신랑 역시 피해자 중 한 

명이었으며,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은 또 다른 여성 1명

과 남성 3명으로 구성된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확인됐

다. 사기를 저질러 온 여성 2명은 총 19명의 남성과 사기 

캘리포니아주의 17살 소녀가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

맨손으로 곰을 내쫓은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.

남부 로스앤젤레스 브래드버리에 사는 헤일리 모리니

코라(17)는 지난달 27일 반려견들이 격렬하게 짖는 소

리에 집 뒷마당으로 달려갔다. 담장에는 커다란 야생 

흑곰 한 마리가 담을 넘어올 듯 매달려 반려견들을 공

격하고 있었다. 반려견들은 그런 곰에 대항에 격렬하게 

짖어댔다.

그 모습을 목격한 헤일리는 곰을 향해 달려가 담장 밖

으로 밀어냈다. 함께 온 새끼 곰 2마리는 반련견들이 짖

는 소리에 놀라 자취를 감춘 후였다. 흑곰은 담 바깥 이

웃집으로 떨어진 후 이내 모습을 감췄다. 헤일리는 곰이 

사라진 후 반려견들을 데리고 몸을 피했다. 이 과정에서 

헤일리는 손가락과 무릎에 상처를 입었다.

헤일리가 곰을 내쫓는 장면은 CCTV에 담겼고 그녀

의 어머니 시트랠리 모리니코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

(SNS)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.

헤일리의 어머니는“헤일리가 초인적인 힘으로 반려

견들을 구했다.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 중 하나

결혼을 올렸으며, 피해 남성들에게는 

갖가지 핑계를 대며 혼인신고를 피하

는 동시에 총 200만 위안(약 30만 달

러)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.

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“결혼생활

을 한 2개월 동안 아내가 집에 있던 날

은 고작 10일 정도였다.”면서 “아내

는 간쑤성에 사는 부모님에게 다녀온

다며 자주 집을 비웠다.”고 진술했다. 

현지 경찰은 사기 조직이 여러 마을을 

돌면서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, 피해

자가 더 없는지 조사 중이다.

이번 사건은 중국 전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남초현상

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다. 중국은 오랫동안 남아선

호사상이 이어져 왔고, 40년가량 시행된‘한 가정 한 자

녀’정책의 여파로 짝을 찾지 못한 남성이 3,000만 명

을 넘어섰다.

였다.”고 말했다.

헤일리는“처음엔 반려견들이 다른 개나 다람쥐를 보

고 짖는 줄 알고 나가봤다.”며“반려견들을 지키기 위

해 곰과 싸웠다.”고 말했다.

앤젤레스 국유림 가장자리에 있는 도시인 브래드버리

는 산맥이 인접해 야생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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